
원희룡 장관, “타워크레인의 블랙박스, 작업기록장치 가능성 확인”

- 11일 오후, 건설현장 스마트 기술 도입 모범현장 방문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1일(화)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

송파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▽▽건설社가 운영 중인 

타워크레인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를 직접 보고, 건설현장 안전을 

위한 작업기록장치 도입 방안을 논의하였다.

 ㅇ 해당 현장은 타워크레인의 인양 중량, 풍속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·

서버로 전송하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 중이며,

   - 관리자는 원격으로 타워크레인 안전 작업 여부 확인을 통한 작업 

중단 판단, 일별/월별 분석을 통한 안전 작업계획 수립 등에 

활용 중이다.

□ 원 장관은 “지금까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당시의 

정확한 자료가 없어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사고 

원인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”라며,

 ㅇ “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 작업 뿐만 아니라, 항공기의 블랙

박스와 같이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

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기록장치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

수 있었다”라고 전했다.

□ “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는 기계로 한

순간의 실수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

안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”라며,

 ㅇ “오늘 확인한 타워크레인 스마트 기술과 같은 안전관리 모범사례가 

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건설현장 안전 확보의 

첫걸음일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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